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5)

  

미사 시간  

 
2026년 함께 드리는 기도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밤 9 시 주모경 바치기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6/7(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6/9(화)연중 제 10 주간 화요일 (본당 20:00). 

▶6/10(수) 연중 제 10 주간 수요일 (본당 11:00) 

▶6/14(일) 연중 제 11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녀 에스텔>입니다.  

 6월은 <성녀 힐데가르트>, <성 필립보> <성 야고보>순입니다. 

 

단체소식 

◎울뜨레야 6/11 성시간 이후 

 

◎은빛 모임 오늘 6/7(일) 다함께 차차차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복사단 회합   오늘 6/7(일) 복사단 차기 단장 선출 

 

◎ 토론토 43 차 ME 주말 안내 

보다 더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한 ME 주말에 부부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6 7.10(금) 19:00 ~ 7/12(일) 18:00 

• 장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 21차 주말 Choice 선택 안내 

• 대상: 만 23세 ~ 35세 미혼 청년(1991년생 ~ 2003 년생) 

• 날짜: 2026/7/17(금) ~ 2026/7/19(일) 

• 장소: Manresa Jesuit Spiritual Center, Pickering, ON 

• 참가비: $270 

• 신청 방법: 한마음 인스타그램 혹은 한마음 성당 주보 참조 

• 문의: 이준모 레오(289.775.0160) 

미    사 
주일 11 시 (본당) 

주일 17 시 30 분 (공소) 

평    일 

매주(화) 20 시 

매주(수) 11 시 

매월 첫(목) 19 시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토) 11 시 

성시간 매월 첫(목) 19시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 시 30 분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 시 30 분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토) 10 시 

울뜨레야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 온타리오 한인 성당 연합 골프대회 

⚫ 일시: 6/27(토) 13:00 Shotgun 

⚫ 장소: Grey Silo Golf Course 

2001 University Ave. E. Waterloo ON 

⚫ 참가비: $160     참가대상: 누구나 가능 

⚫ 문의 권병학 요한, 박혜영 수산나 

 

◎재속 프란치스코회 레오 형제회 회원 모집 안내 

토론토 예수성심성당과 해밀턴 성 유대철 성당 소속으로 

구성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의 모임과 여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월부터 시작하는 양성과정에 지원절차 및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예준호 요셉 416-624-8619  

       홍광수 트리포니아 416-886-0723   

 

◎꽃동네 피정 안내 (이태은 야고보 수녀(647.808.3989) 

• 일시: 2026/6/20(토) ~ 6/21(일) 

• 접수 마감: 2026/6/14(일) 선착순 35 명마감 

• 접수비: $250(디파짓$50+피정비$200) 

          e-transfer: kkotcanada@gmail.com 

• 메모에 이름을 써 주세요 

• 강사: 조인혁 타대오 수사신부님 

• 준비물: 세면용품, 수건, 텀불러, 노트 및 필기도구, 성서,  

          묵주 두꺼운 옷, 실내화, 신발 주머니 

 

공소 소식 

◎ 6/21 (일) 야외미사 (father's day) 오후 4 시 

  장소: Burgoyne woods park (70 Edgedale Rd, 

St.Catharines) 

 

◎ 6/28 (일) 공소 미사 취소됨 (본당의 날 행사 참여) 

 

친교 식사 및 제대꽃    

오늘 4 구역 친교식사 메뉴는 콩나물 밥입니다. 

6/14: 5 구역          6/21: 아버지의 날       6/28: 6 구역 

 

구역 모임 소식 

6 월 묵상 주제 “주님안에 머무름” 요한 6, 51-58 

1 구역: 6/13(토) 11:00 이인선 젬마  

2 구역: 6/13(토) 11:00 친교실 

4 구역: 6/ 7(일) 13:00 친교실 

5 구역: 6/20(토) 18:00 소성희 소피아 

6 구역: 6/                이정길 테오필로 

7 구역: 6/13(토) 18:00 권이용 안토니오 

부속가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5 명) 

주일헌금 $1510 교무금 $10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170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6 월 축일자 (15 명) 

    6/ 8 윌리엄(배두종) 

    6/10 올리비아(이정희) 

    6/24 요한(김브랜든, 이병한, 강요한) 

    6/29 바오로(김영철, 이기환, 조우호, 민경하, 이준우) 

           베드로(김성수, 김재겸, 하태성, 장용록) 

           시몬(오세갑) 

▪ 수정사항은 구역장을 통해서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ailto:kkotcanada@gmail.com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499&keyword=14&gubun=01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6/ 7 
이은영 

힐데가르트 

유세진 라파엘, 이준우 제노  

유서진 다니엘,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권희진 요안나 

2 독서: 하유선 라파엘라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6/14 
박혜영 

수산나 
최다혜 플로라 김시하 스텔라 

1 독서: 이지훈 다니엘  

2 독서: 임연신 비아  

권희진 요안나 

하유선 라파엘라 

6/21 
김성수 

베드로 
김규리 라파엘라 고동연 미카엘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권희진 요안나 

임연신 비아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매일 예수님을 받아 먹으며,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창석 대건안드레아 신부  

꽃바위성당 주임 

오창석 대건안드레아 신부 꽃바위성당 주임  

   

 

입당    164 봉헌    216 성체    163              파견    169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 먹습니다.  

이 거룩한 성체성사가 과 연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요한 6,51)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요한 6,53) 유다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요한 

6,52)라고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말다툼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 

응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 한 

비유나 상징에 불과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결코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 

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십 

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려야 하 

는 끔찍하고 현실적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손에 직접 쥐어 주 

시고자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2026. 6.  7.) 
제 1 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8,2-3.14 ㄴ-16 ㄱ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 ㄱㄴ(◎ 12 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10,16-17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6,51-58 

예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굳센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나약한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어 

나의 몸이 되지만, 성체성사는 정반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체를 내 방식대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 랑과 세상을 향한 

연민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변화는 그저 입을 벌려 성체를 

모신다고 마술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 

리의 진실한 대답과 굳건한 믿음의 순명이 반드시 따 

라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모신 나 역시, 이웃을 위한 따 

뜻한 밥이 되겠다는 간절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체를 모시고 성당 문을 나서는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안의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고, 타인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덮어주며, 가난한 

이웃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체성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의무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 각자의 팍팍한 

삶의 자리를 하느님과 형제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물로 

변화시키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